
한국의류산업학회지 J. Kor. Soc. Cloth. Ind.
제10권 제5호, 2008 Vol. 10, No. 5, pp.683-689(2008)
＜연구논문＞

683

 보온력 차이에 따른 방한복 상의의 인체착의 생리반응 

 이정숙
1)
· 김희은

1)
· 송민규

2)

 1)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2) 한국섬유개발연구원

Physiological Responses of Cold Protective Clothing with Different clo Value 

Jung-Sug Lee1)
, Hee-Eun Kim1) and Min-Kyu Song2) 

1)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 Korea Textile Development Institute, Daeg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hysiological responses such as rectal temperature, skin tem-
perature, micro climate, sweat rate and subjective sensations using cold protective clothing with five different clo value.
The clo value was measured by thermal manikin in windless condition. Healthy five 20's males volunteered as subjects
for wearing trial experiment. The climate chamber was controlled at 5

o

C, 65% RH. The experiment consisted of repeated
exercise and recovery periods. We found that the higher clo value has, the higher mean skin temperature, micro climate
and sweat rate show. They felt warm and wet with higher insulation clothing. Thermal comfort increased in the last recov-
ery period after exercis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ive cold protective clothing. In correlation analysis
of clo value, it showed that correlation coefficient(r) values were more than 0.8. Therefore, in terms of clothing insulation,
we found that correlation between thermal manikin experiment and wearing trial experiment was high. 
 Clothing insulation could be variable according to many factors such as body movement, covering area, clothing gap, lay-
ering and design. Considering the body movement, we thought that insulation measurement need to carry out both ther-
mal manikin experiment and wearing tri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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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인간이 의복을 착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체

온 조절을 들 수 있으며, 의복은 인간의 신체 표면과 주변공기

사이에 열 전이의 조절로서 36.5oC의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시

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복의 보온성은 섬유의 열전도율,

함기성, 통기성에 의해 결정되며 물리적 성질이 같더라도 피복

면적, 의복 간극, 기류, 인체의 움직임, 겹쳐 입기, 디자인 등의

요소에 의해 보온성은 달라진다. 의복의 보온성을 표현하는 단

위로서 클로(clo)를 사용하고 있으며 Gagge et al., (1941)에

의하면 1 clo는 공기온도 21oC, 상대습도 50% 미만, 기류

0.1 m/s의 환경에서 의자에 앉아 휴식하고 있는 사람이 쾌적감

을 유지할 수 있는 보온량을 말한다.

의복의 보온성 측정은 피험자를 이용한 직접 측정이 가장 좋

은 방법이나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

이 thermal manikin이다. Holmér and Nilsson(1995)의 연구에

서 써멀 마네킹을 이용한 보온성 측정은 재현가능하고 정확하

지만, 얻어진 clo값은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값으로 실제적인

개인적 변인을 설명하지는 못하므로 인체착장 실험이 병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의복의 보온성에 관한 연구로서 강철성(1998, 2004)은 평균

기온과 습도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동하계 인체보온지수분포의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환경 및 활동조건에 따른 쾌적 복장의

clo 값에 관한 연구(이동숙, 송태옥, 1976), 섬유재료의 보온성

인자에 영향을 주는 인자 및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전병익 외,

1995)가 있다. 써멀 마네킹을 이용한 보온력에 관한 연구로는

써멀 마네킹 착용실험에 의한 보온력에 미치는 소재의 영향(손

원교, 최정화, 1999), 의복형태가 보온력에 미치는 영향(손원교,

백윤정, 1999), 움직이는 마네킹을 이용한 착탈식 라인어와 아

웃도어 의복의 보온성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

착의 생리에 관한 연구로서 추운환경내의 대사적, 열적 그리

고 주관적 반응에서 의복형태의 영향(Lee & Choi, 2004), 환

기 역치운동시 운동복 착용유형이 직장온도, 산소섭취량 및 발

한량에 미치는 영향(김동희 외, 2007), 파카의 보온성에 따른

착용감에 관한 연구(이윤정, 이순원, 1989) 등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온성에 관한 연구, 써멀 마네킹을 이용한 보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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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 착의 생리에 관한 연구 등이 독립적으로 실시되

어, 보온성 연구와 관련하여 써멀 마네킹과 인체착의실험이 병

행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써멀 마네킹을 이용하여 보온력이 상

이한 방한복 상의에 대하여 인체착의시의 직장온, 피부온, 의복

내기후, 발한량 등 생리반응과 주관적 감각을 측정하여 평가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피험자

피험자는 건강한 20대 성인 남자 5명으로 하였으며, 실험 전

에 실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실험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

며 실험 기간 동안에는 술, 담배 등은 금하고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의 신체적 특징은 25±1.79세,

175.48±3.32 cm, 67.20±2.89 kg, 1.81±0.05 m2(BSA) 이다.

2.2. 실험조건

인공기후실의 환경조건은 온도 5oC, 습도 50% RH, 기류

0.2 m/sec 로 설정하였으며, 동일피험자는 일내리듬으로 인한 변

동요인을 가능한 한 배제하기 위해 동일 시간대에 실험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였다. 인체착의 실험시에는 언더셔츠, 팬티, 셔

츠, 바지, 양말과 함께 실험복으로 설정한 방한복 상의를 착용

하였으며 방한복 상의는 K1(3.4 clo), K2(2.1 clo), K3(1.5 clo),

K4(1.2 clo), K5(0.9 clo) 5종으로 서로 다른 clo값을 가지며 특

성을 Table 1에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lo값과 보온성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어 인체착의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방한복 상의의 보온력은 ASTM F1291 표준

실험 방법에 의거하여 써멀 마네킹(MTNW,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써멀 마네킹은 체형과 체표면적이

1.7804 m2
인 남자 체형으로 15부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위

별로 전력이 공급되어 독립적으로 온도제어가 가능하였다.

20oC, 65% RH로 조절된 인공기후실에 써멀 마네킹을 설치하

고 실험복을 착의시킨 후 각 부위의 피부온이 일정하게 유지되

도록 전력량을 공급하여 30분간 마네킹의 피부온, 기온, 소비

된 전력량 등을 1분 간격으로 기록하였다. 측정된 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 식에 대입하여 의복의 전체 보온력을 구하였다.

Rt = A(Ts - Ta ) / Q

(Rt : Thermal Resistance, m2 oC/W, A : Heated area, m2, 

 Ts : Skin temperature, oC, Ta : Ambient Temperature, oC,

 Q : Heat Flux, W) 

Rcle=Rt-Ra

(Rcle : Thermal resistance of ensemble, m2 oC/W,

  Rt : Thermal resistance, m2 oC/W, 

  Ra :Thermal resistance of air layer, m2 oC/W)

실험 스케쥴은 Fig. 1과 같이 30분간 안정기(Rest)를 거쳐 운

동기1(Exercise 1)에서 10분간 걷기(6 km/h), 회복기1(Recovery

1)에서 5분간 기좌위, 운동기2(Exercise 2)에서 10분간 뛰기

(10 km/h), 회복기2(Recovery 2)에서 30분 기좌위로 진행되었다.

2.3. 측정항목

착의생리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온열생리 관련항목인 직장온,

피부온, 의복내 기후, 발한량과 주관적 감각을 측정하였다. 

직장온과 피부온은 측정기기 LT-8A(Gram Corporation,

Japan)을 사용하였으며 직장온은 센서를 직장내 12 cm 깊이까

지 삽입하여 1분 간격으로 연속 기록하였다. 피부온은 센서를

Ramanathan 4점법에 의거하여 인체의 4부위 즉, 가슴, 위팔,

대퇴, 하퇴에 부착하여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평균피부온

Rest
Ex 1

(6 km/h)
R1

Ex 2
(10 km/h)

Recovery 2

0      30            40      45           55       85(min)

 

Table 1. Experimental garment characteristics. 

 K1  K2  K3  K4  K5

wind insulation(clo)  2.133 1.530 1.025 0.793 0.555

windless insulation(clo)  3.359  2.064 1.503 1.167 0.924

garment weight(kg)  1.500 0.686  0.423  0.889  0.777

textile weight(g/m2)  6.667 2.556 1.972  2.757 2.866

garment thickness(mm)  73.0  42.0  15.0  0.826  0.88

water vapor resistance(m2
·Pa/W) 46.024 19.387 110.991 22.091 11.606

textile insulation(clo) 1.651 2.030 2.162 1.889 0.638

air permeability(cm3/cm2/min) 14.496 18.816 19.836 16.296 19.128

Fig. 1. Experimental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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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신표면적에 대한 체표면적의 비율을 곱한 값의 합계로 계

산하였다(Nakahashi & Yoshida, 1997/1998). 의복내 기후는

좌측 흉부와 좌측 등 부위의 피부와 최내층의 의복 사이의 생

리적 쾌적성을 알기 위해 측정하였으며, 의복내 기후 측정용 기

기 Thermo Recorder(Gram Corporation, Japan)를 이용하여

온습도를 1분 간격으로 기록하였다. 발한량은 인체 천칭

Mettler Toledo ID3(감도0.001 kg, Germany)을 사용하여 피험

자의 실험 전후의 체중변화량을 측정하고 그 차이로부터 체중

감소량을 얻었으며 이것을 총발한량으로 하였다. 무효발한의 경

우, 건조한 수건을 사용하여 땀을 채취한 후 비닐 팩에 보관하

였으며 수건의 실험 전후 변화량을 무효 발한량으로 정하였다.

주관적 감각으로는 일본공조학회(中橋, 吉田, 1990)의 척도를

기준으로 온열감(9단계), 습윤감(7단계), 쾌적감(4단계)을 측정하

였으며 운동, 휴식기 등의 구간마다 그리고 10분마다 정해진 척

도에 맞춰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척도는 Table 2와 같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량

을 산출하였고 측정 항목에 대하여 의복 종류 간에 t-test와

ANOVA 분석으로 5% 수준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피부온과 clo값, 주관적 감각과 clo값 사이에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직장온

방한복 상의 5종에 대해 직장온의 시간경과에 따른 반응을

Fig. 2에 나타내었으며, 겉옷(방한복 상의)의 종류는 무풍시 clo

값이 높은 순서대로 K1, K2, K3, K4, K5로 표시하였다. 직장

온은 Exercise 1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Exercise 2가

끝난 후 약 5분정도 경과시점에서 최고점에 도달하였으며, 최

고점 도달 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운동이 끝난 후에도 직장온

이 상승하는 것은 운동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된 강제 대류의

소멸 때문에 생성된 산열량이 체외로 방출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써멀 마네킹에 의해 측정된 clo값에 따른 직장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장온은 심부체온

으로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

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이윤정, 이순원(1989)의 연구결과

인 파카 종류에 따른 직장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 
 

3.2. 피부온

평균 피부온(Fig. 3)은 걷기 운동인 Exercise 1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뛰기 운동인 Exercise 2전반부에서는 강

제 대류현상과 증발로 인한 하강현상이 두드러졌으며 Exercise

2 후반부, Recovery 2전반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승,

Recovery 2의 5분 경과시점에서 최고온도(33~34.5oC)를 나타내

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방한복 상의 종류

간에는 유의차(P<0.01)가 나타났으며, 방한복 상의 clo 값이 높

을수록, 평균 피부온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보온성 측면에서

상의의 보온성이 전체 보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최정화,

고은숙(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Table 3은 구간별 평균피부온과 clo값, 주관적 감각과 clo값

의 상관분석을 나타낸 것으로, 먼저 구간별 평균피부온과 clo

값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구간별로 r >0.8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최원일 외(2007)는 상관계수의 범위가

±0.81이상을 상관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의

복의 보온성이 높을수록 평균 피부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The scale of subjective sensation.

scale
Temperature 
sensation

Wetness sensation Thermal comfort

 4 very hot very uncomfortable

 3 hot very wet uncomfortable

 2 warm wet
slightly 
uncomfortable

 1 slightly warm slightly wet comfortable

 0 neutral neutral

-1 slightly cool slightly dry

-2 cool dry

-3 cold very dry

-4 very cold

Fig. 2. Rectal temperature in five different Clo value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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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의복내 기후

의복내 기후는 좌측 가슴과 좌측 등 부분에 측정되었으며

Fig. 4는 의복내 기후 중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의복내 기

온은 Exercise 1실시와 함께 하강하였으며 Exercise 2에서는 다

시 상승하였다. 이후 Recovery 2의 5분경 시점에서 최고온도를

나타내 보였는데 이것은 운동 직후에 환기가 정지하였기 때문

이라고 생각되며 방한복 상의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안정기 이

후 가장 작게 나타났다. 최고온도를 나타낸 이후에는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5는 의복내 기후 중 습도변화를 나타낸 것

으로 Exercise 1까지 감소한 후 Exercise 2부터 급격한 증가가

있었으며, Recovery 2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을 보였다. 의복내

습도의 구간평균을 보면 Exercise 1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Recovery 1이후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으로 보아

의복내 습기는 방한복의 영향으로 증발하지 않고 의복 내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운동 후 Recovery 2에서

의복내 기온은 모든 방한복 상의에서 하강폭이 컸으나 의복내

습도는 하강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

다. 

방한복 상의 간에는 모두 유의차(p<0.01)를 보였으며 방한복

상의 clo값이 높을수록 의복내 기온, 의복내 습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clo값이 높을수록 의복내온도, 의복내습

도가 상승한다는 이윤정, 이순원(1989)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가슴과 등 부분의 의복내 기온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Exercise 1에서 가슴부분은 감소했으나 등 부분은 안정기에 이

어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가슴과 등 부분의 의복내 습

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Recovery 2에서 가슴 부분의 습도는

시간이 지나도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으나 등 부분의

습도는 일정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복내 기후

의 기온과 습도 모두 등 부분은 가슴부분보다 범위가 넓게 퍼

져있으며 clo값에 따른 의복내 기후의 감소경향이 가슴보다 등

부분에서 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는 박

우미, 최철호(1996)의 결과와 같이 의복 착용시 가슴 부분이 더

여유가 있어 공기 함유량이 많아 보온과 습기보존이 잘되고, 등

부분은 의복착용매수가 증가하여도 여유가 없어 공기 함유량이

적어 보온과 습기 보존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4. 발한량 

발한은 땀샘으로부터 땀의 분비 작용으로 피지와 함께 피부

의 건조를 예방하고 증발열의 발산에 의해 체온을 조절하며, 체

온이 상승할 때 적극적으로 증발에 의한 방열량을 증대시키는

작용이다. 발한은 정신성 발한과 온열성 발한으로 구분되는데

정신성 발한은 정신적 흥분이 원인이며 고온이나 운동에 의한

서열부하에 대하여 온열성 발한이 생긴다. 발한은 증발하여 방

열에 도움을 주는 유효발한과 증발하지 않고 흘러내리는 무효

발한으로 구분되는데, Rest와 Exercise 1, Recovery 1에서는

증발에 도움이 되는 유효발한이 발생하였으며 Exercise 2와

Recovery 2에서는 증발하지 않고 흘러내리는 무효발한이 발생

하였다. Exercise 2에서는 강제 대류에 의해 증발하는 발한량보

다 운동 강도가 심해 무효발한이 생긴 것으로 생각되며, 운동

이 완전히 끝난 Recovery 2에서는 강제대류가 없어 체온이 상

Fig. 3. Mean skin temperature in five different Clo value clothing  

Fig. 4. Temperature of micro climate at chest and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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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함으로 인해 체온조절을 위해 무효발한이 발생하였다고 생각

된다. 피험자의 실험 전후의 체중변화량을 측정하고 그 차이로

부터 체중 감소량을 얻었으며 이것을 발한량으로 정하였는데,

Fig. 6는 전체 발한량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방한복 상의 종류

의 clo 값이 높을수록 발한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K1은 발

한량이 229.8 g으로 다른 상의 종류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주관적 감각

Fig. 7은 주관적 감각 평가 중 온열감을 나타낸 것으로서, 방

한복 상의 clo값이 높은 순서에 따라 온열감도 높게 나타나

더 덥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한복 상의 종류 사이에

모두 유의차(p<0.01)를 보이고 있다. 온열감은 Exercise 2후에

최고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Exercise 1에서 방한복 상의에 따라

온열감 차이가 컸으나 Exercise 2에서 온열감 차이의 폭이 많

이 줄어들었으며 Recovery 2에서는 다시 온열감의 하강폭이 크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으로 인해 의복내 온도가 상

승하여 그에 따라 온열감이 증가하였으며, 운동을 멈출 때 혈 류의 갑작스러운 감소 때문에 온열감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

다. 습윤감은 방한복 상의 clo값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방한복 상의 종류 사이에 유의차(p<0.01)를 보이고 있다.

Exercise 1, 2엔 습윤감이 높아 습하게 느끼고 있으며

Exercise 2후에 최고 수치를 나타내었다. Exercise 2에서 습윤감

차이의 폭이 줄어들었으나 Recovery 2에서 다시 습윤감의 하강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안정시와 가벼운 운동시, 회복시에

는 방한복 상의의 clo 값에 많이 영향을 받지만 땀이 발생하는

운동시에는 clo 값이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은 구간별 평균피부온과 clo 값, 주관적 감각과 clo

값의 상관분석을 나타낸 것으로 이 중에서 주관적 감각과 clo

값의 상관분석을 살펴볼 때, 본 연구결과는 구간별로 r>0.8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상관계수의 범위가 ±0.81 이상을 상관성

이 매우 강한 것으로 규정한 최원일 외(2007)의 결과를 기준으

로, 주관적 감각 중 온열감은 실험전반에 걸쳐 r >0.8 이상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피부온과 clo의 높은 상관과 연관

Fig. 5. Humidity of micro climate at chest and back 

Fig. 6. Sweat rate in five different clo value clothing 

Fig. 7. Temperature sensation in five different clo value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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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볼 때 피부온이 높을수록 온열감이 높게 나타나므로 객관

적 수치인 피부온과 주관적 감각인 온열감 사이에 정비례적인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습윤감은 Exercise 2부터 실험

종료시까지 r >0.8이상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무효 발한이 시작된 Exercise 2부터 방한복 상의의 clo값

이 높을수록 습윤감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쾌적감은

Exercise 2가 끝난 후부터 r >0.8이상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Recovery 2에서 방한복 clo값이 높을수록 쾌적감이 높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윤정, 이순원(1989)의 휴식

기에는 온열감이 높을수록 쾌적감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써멀 마네킹을 이용하여 측정한 무풍시 clo

값이 서로 다른 방한복 상의 5종 K1(3.4 clo), K2(2.1 clo),

K3(1.5 clo), K4(1.2 clo), K5(0.9 clo)에 대해 운동, 휴식을 반복

하는 85분간의 실험 스케쥴에 따라 직장온, 피부온, 의복내기

후, 발한량 등의 인체생리 반응과 주관적 감각을 조사하였다. 

clo 값이 서로 다른 방한복 상의를 착용한 결과, 방한복 상

의의 clo 값이 높을수록 평균 피부온, 의복내 기온이 더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발한량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

한복 상의의 clo 값이 높을수록, 주관적 감각에서 온열감은 더

덥게 습윤감은 더 습한 것으로 반응하였으며 쾌적감은 운동이

완전히 끝난 회복기에는 쾌적감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방한복 상의 간에는 측정 항목에 대하여 유의차가 존재하였

으며, 피부온과 clo 값, 주관적 감각과 clo 값의 상관분석의 결

과 r >0.8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보온성 측면에서 써멀

마네킹 실험과 인체착의 실험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의복의 보온성은 피복 면적, 의복 간극, 기류, 인체의 움

직임, 겹쳐 입기, 디자인 등의 여러 요소에 의해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처럼 운동이 가해진 경우를 고려해 볼 때,

의복의 보온성 측정은 써멀 마네킹 실험과 함께 인체 착의실험

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착의 실험 평가는 마네킹 측

정에 비해 직장온, 피부온, 의복내 기후, 발한량 등의 생리반응

과 주관적 감각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가능하여 유효할 것

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온성에 관한 연구, 마네킹에 관한

연구, 착의 생리에 관한 연구 등이 별도로 실시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마네킹측정결과를 실제 인체에 적용하여 실험함으

로써 보온성 연구와 관련하여 써멀 마네킹과 인체착의실험을

병행하여 상호보완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써멀 마네킹으로 측정한 방한복의 clo값에 따

른 생리적 반응을 무풍시의 clo값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나 유풍

시의 clo값에 대해서도 생리적 반응을 연구한다면 실제 생활에

더 유효할 것이며, 또한 방서복의 써멀 마네킹에 의한 clo 값

에 따른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지속된다면 마네

킹 실험과 착의 평가의 효용성이 더 보완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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